	이다해 생일 파티…톱스타 파티?



	탤런트 이다해(22)가 9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펑키하우스에서 생일파티를 겸한 팬미팅을 연다. 이날 파티에는 800여명의 팬들은 물론 박시연, 이동욱, 정준하, 휘성, 성시경 등 인기 스타들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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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해 

실제 생일이 4월19일인 그가 파티를 열흘 앞당긴데는 이유가 있다. 19일은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이라 팬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마이걸’로 친분을 쌓은 박시연과 이동욱 역시 각자 영화와 화보촬영으로 바빠 생일에 관계없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했다. 이준기는 워낙 촬영스케줄이 빡빡해 참석하지 못한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모이는 만큼 이다해는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을 위해 깜짝 노래 선물을 마련했다고 측근은 전했다.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될 생일파티에서 가수 휘성과 성시경은 이다해를 위해 감미로운 발라드곡을 부른다. 팬들은 불을 끈 채 촛불로 하트 모양을 만든 뒤 무반주로 그를 위한 노래를 부른다. 이다해의 생일파티 참석을 위해 영화 촬영 스케줄을 비운 박시연은 “친 자매처럼 지내고 있는 다해의 생일을 꼭 축하해 주고 싶었다. 벌써부터 파티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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